
특별한 하루가 밝았다. 1월 13일, 서울 안암동 사

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에 여느 토요일과

다름없는 아침이 찾아왔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치

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원장스님과 선생님들은

바쁜 모양이다. 승가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선생님들은 바쁘게 1층과 2층 강당을 오

간다. 10시 30분이 되자 승가원 마당으로 검은색 차

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내렸다. 큰스님 할아버지가

손님을맞으며무척반가워한다.

“저할머니는누구지?”

‘어른들은 알고 아이들은 모르는’한명숙 국무총

리의 승가원 방문은 그렇게 시작됐다. 최근 정부의

‘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마련과, ‘장애인차별금

지법안’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총리는“서

울 인근의 장애아동시설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싶

다”는 뜻을 밝혔고, 그동안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승가원이봉사장소로추천된것이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설 시찰이나 방

문이 아닌, ‘봉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앓

고 있는 아이들이‘국무총리’가 누군지 알기는 어

려운 터. 이제부터 한 총리와 아이들과의‘얼굴 익

히기한판승’이다.

별다른 환영의식 없이 종범 스님과 간단한 차담

을 가진 한 총리는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승가원 운

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장

동옥 스님의 시설 현황 브리핑에 이어 봉사활동 사

전 교육이 진행됐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다’‘스킨십을 많이 한다’‘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

지 않는다’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전달됐고,

식사 돕는 법과 마사지 하는 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

졌다. 

그동안 봉사활동이라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한 총리지만, 모처럼

장애아동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간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승가원을 방문

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성진 비서실장, 유종

상 기획차장, 박종구 정책차장 등 총리실 간부 20여

명도 진지한 자세로 교육을 받았다. 방문단은 모두

10개조로 나누어져 식사보조와 책 읽어주기, 마사

지, 학습지도등의봉사활동을펼치게된다.  

교육 후 승가원 1층 장애아동 생활시설로 자리를

옮긴한총리는별님실, 햇님실, 달님실을차례로둘

러봤다.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미영(10)이

에게“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선생님이 되라”고 격려

하고, 한 총리를‘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나영

(16)이의 손을 꼭 잡으며“감기 조심하라”고 당부한

다. 아이들이 누운 방바닥을 손으로 짚어보고 머리

도 쓰다듬어주는 사이‘국무총리’는 어느새‘엄마’

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첫 대면의 긴장도 눈 녹

듯사라졌다. 그러나마음한켠이편치는않다. 자신

과 함께 아이들의 방을 습격(?)한 취재진과 수행원

들때문이다. “나때문에시끄럽게돼서미안해.”

아이들의 점심시간인 11시가 되자 한 총리는 앞

치마를 둘렀다. ‘청련반’에서 아이들 식사를 돕기

위해서다. 안나(13)는 한 총리의 도움으로 눈 깜짝

할 새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밖에 나가 놀자’고

채근이다. 부쩍 차가워진 바람 때문에 나들이는 이

뤄지지 못했지만, 한 총리의 손을 잡고 시설 이곳저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안나의 기분이 한결 좋

아졌다.

채민(16)이는 한 손으로 밥을 떠먹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연신 안경 쓴 자기의 눈을 가리킨다. 며

칠 전,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이쁘지, 이쁘지?”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예뻐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

은그나이또래아이들과다를바없다. 

태호(8)는 오히려 한 총리에게‘도움 주는 법’을

알려준다. 어엿한 여덟 살이니‘아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고, 식판에 남은 마지막 밥 한 톨까지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팔 대신 발로

숟가락질을 하고 그림도 그리는 태호의 꼼꼼한 성

격에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자신의‘잔소

리’가 조금 미안했던 탓일까? 식사를 도와준 한 총

리에게‘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노래도 불러주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라는인사도건넸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자련방’으로 자리를 옮겨

마사지 봉사가 이어졌다.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

이들이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봉사

자들이 늘 마사지를 해 주고 있다. 마사지 크림을

덜어내 익숙한 솜씨로 이슬이(17)의 발을 만져주는

한총리곁으로아이들이하나둘모여든다. 

“예전엔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다”는 한 총리의

마사지 실력에 나영이(16) 순영이(12)도 차례로 다

리를 내맡긴다. 아이들에게‘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행복의 미소’가

마음으로전해진다.

한 시간 동안의 자원봉사를 마무리한 한 총리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미소는

결코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순수함 그 자체”라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바쁜

일정을보내고있는한총리는“앞으로시간을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

히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승가원에 후원금을 전

달한 한 총리는“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하

는대한민국이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로일정을

마무리했다.

기념촬영 후 한 총리와 봉사자들의 차량이 보이

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손을 흔드는 아이들. 아이들

의 미소는‘총리’나‘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그들을 향한 더 많은 도

움의손길이필요하다는사실도. 

글=여수령기자∙사진=박재완기자

22000077년년 11월월 2244일일 수수요요일일 //  불불기기 22555511년년 제제 661122  호호 7buddhanews.com

식사보조∙마사지등열심

‘언니’라부르는아이에게

‘감기조심하라’당부하기도

한달에한번봉사뜻밝혀

十十方方世世界界

총리 아닌 엄마로

아이들‘마음’읽었어요

승가원브리핑

장면

발마사지하는

한명숙총리

승가원에후원

금전달

한명숙 총리가 승가

원 장애아동들의 식

사를돕고있다.

“할머니, 또 오세요.”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명숙 총리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아이들.

총리실 간부 2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


